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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년 9월 20일 대통령 발언록

러시아 동포 간담회

이번 러시아방문에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서로 협력해야 할 많은 일거리

들을 가지고 왔습니다. 보면 볼수록 한국과 러시아는 협력하면 성공할 수 

있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.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많은 분야에서 크게 성

공하고 발전할 것입니다.

 

오랜 단절에도 한국의 전통문화를 지켜온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제 국가가 

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.

 

여러분들의 살아온 기록과 역사를 읽으면서 항상 가슴이 찡하고 미래가 어

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막막하고 답답함을 느껴왔는데, 이곳에 와보니 

국회의원도 계시고 각계에서 성공하고 존경받고 든든하게 뿌리내리고 사는 

모습을 보니 정말 놀랍고 자랑스럽습니다. "우리 동포들이 러시아로 이주

한 지 140년 동안 모국은 여러분들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는데, 여러분

들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많이 노력했고 한국과 러시아 수교의 다리노릇도 

해주셨습니다. 오랜 단절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

온 데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

 

이젠 우리 국가가 여러분들께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. 우선 한국 기업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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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러시아에 와서 활발히 교역하고 투자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

큰 도움이 될 것이고, 두 나라가 활발한 경제 협력을 통해서 한국도 잘되

고 러시아도 잘되는 일이 생기면 그 또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

합니다.

 

한국 국민들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

습니다.

 

한국이 좀 시끄럽지만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.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

는 본시 시끄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. 모국 걱정은 하지 마십시요. 2001년

에 3.3%, 2003년에 3.1% 성장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파탄이라고 얘기하고, 

올해는 5%정도 성장할 텐데 우리 국민들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욕

심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라

고 생각합니다.

 

여러분들이 지난날 역사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모두 극복해왔듯이 한국 국

민들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

여러분들도 우리 한국이 잘되도록 성원해 주십시요. 한인 러시아 이주 140

주년 행사를 러시아 정부가 공식 승인해 주고 소콜로브 문화언론부 장관이 

기념사업위원장을 맡아준 것은 한국민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.


